
폴리에스터사의 염색성 향상을 위한 화학적 전처리 

 

Textile Research Institute(미국, 뉴져지주 프린스톤)에서는 폴리에스터사를 비

교적 저온으로 어떤 화학적 전처리를 행하면 섬유구조 내에 염료의 확산이 

현저히 증가됨을 증명하였다. 이 섬유의 구조와 성질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

은 가설이 입증되는 바, 즉 전처리의 제 조건들이 섬유를 팽윤시키고 또 그 

팽윤된 섬유가 큰 결정체에 의해 안정되는 그런 안정화를 이룰 때, 그 결과 

생긴 섬유내의 다공성 구조는 분산성 염료에 의해 쉽게 침투가 된다는 것이

다. 추가하여, 효과적인 전처리는 또한 폴리에스터 가공 중 종종 문제가 되

고 있는 올리고머(Oligomer)를 축출해 낸다는 몇 가지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. 

염료의 확산은 전처리하는 동안 실을 자유로이 줄도록 무장력 하에 방치해 

두는 것이 실의 일정한 길이 유지와 팽윤 제한을 위해 긴장상태로 두는 것 

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된다. 그렇지만 일정한 길이 유지를 위한 처리를 한 

후에라도, 물리적인 성질이 손상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형태 안정을 그대로 

유지하면서 염착량에 있어서의 개선은 놀랄 만큼 이루어 졌다. 

 

 
일정한 길이의 폴리에스터사를 고온 처리 했을 때와  

dimethyl formamide로 전처리했을 때의 염색성 효과 



이 같은 발표들을 근거로 하여, TRI에서 연구한 제 원리들은 업계에서 통

상 사용하는 재래식 조건 보다 더 낮은 온도 및 압력에서 폴리에스터에 짙

고 균일한 염색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화학적 처리방법을 개발하

는데 지침이 될 것이며 부수적으로 에너지와 설비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

을 예측할 수 있다. 더구나 화학적 전처리를 하면 종종 주위환경에 해를 주

는 재래식 염색 캐리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. 


